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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6.(일) 11:00

배포 일시 2022. 6. 24.(금) 16:00
6. 27.(월) 조간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4-201-2371)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선 (044-201-2372)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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